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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주장

홍윤표(전 연세대학교)

1. 시작하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하고 논의하여 왔지만, 
발표자에게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① 훈민정음 명칭에 대한 의문
문자 이름을 왜 ‘훈민정음’이라고 했을까? 이 명칭 중에서 ‘훈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음’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의 명칭에 ‘文’이나 ‘字’를 
붙이지 않고 왜 ‘音’을 붙였을까?

② 훈민정음 서문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에서 왜 ‘語音’과 ‘文
字’를 대비시켰을까? 즉 ‘나랏말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디 아니할 
’에서 ‘나랏말’과 ‘文字’를 왜 대비시켰을까? ‘나랏말’은 ‘소리’이고 ‘文字’
는 글자인데 그 당시에 ‘소리’와 ‘문자’를 분명히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랏말’과 ‘문자’를 대비시켜 놓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③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象形而字倣古篆’이라고 하였는데, ‘상형’에 대해서는 
이미 잘 밝혀져 있지만, ‘字倣古篆’ 즉 ‘글자가 옛날 전서를 본받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 설이 아직도 분분하다. 과연 ‘字倣古篆’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발표는 이러한 의문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발표자의 주장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글이 있으나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1)

1) 발표자의 기존 논문은 다음과 같다.
洪允杓(2005),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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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訓民正音’의 명칭

(1) ‘訓民’의 의미

‘훈민정음’과 ‘정음’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기도 하
였다. 

‘是月 上親製 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
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시었다. 그 글자는 옛 전서를 본뜨고 초 중 종성을 
나누었는데 합한 뒤에야 글자가 이루어진다. 무릇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다 
능히 적을 수 있으니, 간단하고 요약되나 전환이 그지없다. 이를 훈민정음이
라 한다.)  <세종실록 세종 25년(1443년) 12월 계해조>

“癸亥冬 我殿下 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 訓民正音”(계해년
(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例義를 들
어 보이시었다. 이름하여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정인지의 서문> 

訓은 칠 씨오 民 百姓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 치시논 
正 소리라 <1446훈민정음언해본,1a>

正音은 正 소리니 우리 나랏 마 正히 반기 올히 쓰논 그릴  일후믈 
正音이라 니라 <1459월인석보1:釋序5b>

정인지 서문에 보이는 ‘정음’과 석보상절에 보이는 ‘정음’은 모두 ‘훈민정음’을 
말한다. ‘정음’이란 용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여덟 곳에 보이는데, 모두 ‘훈
민정음’을 지칭하고 있다. 물론 ‘정음’이란 단어가 음악에서의 ‘정음’이 있고, 한
자음에서도 표준음을 가리키는 ‘정음’이란 뜻도 쓰이지만, 훈민정음과 연관된 

洪允杓(2008), 訓民正音의 ‘與文字不相流通’에 대하여,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
者,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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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는 모두 훈민정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음’에 ‘훈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을까? 훈민정음 서문에 

보이는 “이런 젼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배 이셔도 내 제 들 
시러 펴디 몯 노미 하니라 내 이 爲윙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
 노니 사마다  수 니겨 날로 메 便뼌安킈 고져  
미니라”란 말에 ‘백성’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훈민’이란 말을 붙
인 것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뜻도 들어 있다.

‘훈민’이라는 말 속에는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이 직접 한 일임을 말하고 있
다. 훈민정음을 세종 혼자서 창제한 것인지 신하들인 집현전 학사들과 공동으
로 창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御製’라고 하는 의미는 세종이 친히 지었다는 뜻이다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世宗御製’가 뒤에 붙여진 것이라고 해도). ‘御製’, ‘御
定’, ‘御撰’ 등이 흔히 쓰이는데, ‘御定’은 임금이 명령하여 지은 것을 말하고, 
‘御製’와 ‘御撰’은 임금이 친히 지은 것을 말한다. 樓板考의 범례에 “御命撰曰
御定 親撰曰御撰”(어명으로 찬한 것은 ‘어정’이라고 하고 친히 찬한 것은 ‘어찬’
이라고 한다)란 기록이 있다.2) 따라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그 문자 이름인 ‘訓民’에서도 찾을 수 있다. ‘훈민’이
란 용어는 주로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철의 ‘훈민가’와 같은 글
도 있지만, 그 ‘훈민’은 일부 백성이지 백성 전체는 아니다. 백성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신하가 ‘훈민’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아마도 역적으로 몰렸을 것이다.

‘가르친다’는 뜻의 한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敎’이고 또 하나는 ‘訓’
이다. ‘敎’와 ‘訓’은 그 새김은 ‘가르치다’이지만, 실제로 ‘敎’와 ‘訓’은 그 의미 
차이가 있다. 즉 ‘敎’는 주로 남자에게, ‘訓’은 주로 여자에게 쓰이던 말이었다. 
동치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목활자본 語錄解의 뒤에 붙어 있는 藝海
珠塵 騈字分箋이란 책에 ‘男曰敎 女曰訓’<13a>란 기록이 보인다. 즉 ‘훈’은 
이전 시대의 의식에 따라 여자들이나 낮은 사람에게 쓰던 것이었다. 그래서 여

2) 안병희(2002), 훈민정음 해례본 3제, 진단학보 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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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교훈서들은 대부분이 訓’을 사용하여 內訓, 女訓 등의 단어를 썼
던 것이다. 즉 ‘訓’은 수준이 낮거나 신분이 낮은 아랫사람에게 쓰는 한자이었
다. 그래서 ‘敎民正音’이 아닌 ‘訓民正音’이란 단어를 썼던 것이다.   

결국 ‘정음’과 ‘훈민정음’은 같은 뜻이다. 다만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창제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2) ‘正音’의 의미

글자를 창제하였는데, 왜 이름은 ‘정음’, 즉 ‘바른 소리’라고 했을까? 글자 이름
이니까 오히려 ‘正文’이나 ‘正字’란 명칭을 붙였어야 할 것 같은데 ‘正音’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음’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 언해본과 석보상절 서문의 ‘정음’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석보상절의 서문에서는 ‘정음’은 ‘正한 소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訓은 칠 씨오 民 百姓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 
치시논 正 소리라<1446훈민정음언해본,1a>’에 보이는 ‘正한 소리’와 마찬가
지이다. 그렇다면 ‘正하다’란 무슨 뜻일까? 그런데 ‘훈민정음’에서 ‘訓’과 ‘民’과 
‘音’은 각각 ‘가르치다, 백성, 소리’로 주석을 달았지만, 막상 ‘正’에 대해서는 아
무런 주석이 없어서 우리를 더욱 궁금하게 한다. 단지 한자로 ‘正하다’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석보상절 서문에 보이는 ‘우리 나랏 마 正히 반기 올히 쓰
논 그릴’에서 ‘정히, 반기, 올히’가 그 뜻풀이일텐데, 이것도 역시 명쾌하게 
설명하기 힘든 것 같다.

이 ‘정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서문을 잘 살펴 보도록 한다. 첫 문장
이 ‘나랏 말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디 아니 ’로 되어 있다. 
한문은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이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이다. 즉 여기
에 보이는 ‘文字를 ‘(漢字’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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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과 문자를 혼동한 것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
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세종은 ‘한자’를 ‘문자’라고 표현했을까? 그 당시에 ‘漢字’란 단어
가 쓰이지 않았으면 몰라도 앞에서 예를 든 석보상절 서문에 ‘한자’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正音은 正 소리니 우리 나랏 마 正히 반기 올히 쓰논 그릴 일후믈 正
音이라 니라 就는 곧 因야   디니 漢字로 몬져 그를 오 그
를 곧 因야 正音으로  곧 因다 니라 加 힘드려 다   
디라 <월인석보1:釋序5b>

‘번역’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한자’로 먼저 만들고 그 한자를 따라 정음으로 
만든다는 설명에서 ‘한자’란 단어가 또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만약에 ‘문자’가 ‘한자’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세종은 ‘나랏 말미 中
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디 아니 ’로 쓰지 않고 ‘나랏 말미 中國에 
달아 漢字와로 서르 디 아니 ’로 써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자’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文字’를 찾아 보면 ‘문자1’과 ‘문자2’가 등재되어 있는데, ‘문자1’이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成句 또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고, ‘문자2’
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 체계. 한자 따위의 표의 문자와 로
마자, 한글 따위의 표음 문자로 대별된다’로 풀이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
한의 조선말대사전,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 등이 다 동일하다.

이전에는 ‘문자’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왔을까? 우선 ‘조선왕조실록’에서 
‘문자’란 단어가 쓰인 예들을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譯學之人 不解文字 只解語音者 謂之只通 (譯學을 하는 사람으로서 文字를 해독
하지 못하고 다만 語音에만 통하는 자를 只通이라고 이른다.) <세종실록 권49 
12년 경술8월 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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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解文字’의 ‘文字’란 단순히 글자란 뜻이 아니라,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다는 것
은 그 글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쓰인 
‘문자’는 특히 ‘語音’과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只解語音者’란 단지 말로서만 
의사소통을 할 뿐, 그 내용이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기
에 비해 ‘문자’는 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내용을 함께 일컬을 때 쓰는 것이다.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문자’란 단어가 여럿 보이는데, 여기에 쓰인 ‘文字’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
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
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元不知文字 如
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政議者 必曰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
期會等事 無有防礎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則爲
吏者 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
見其如此也 以爲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
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
穡面 味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야비
한 이언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에 사용하였기
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나 복예의 무리에 이
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
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였습니
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래
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
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
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나 기회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사온
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
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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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
(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
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오면 수십 년 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
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
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
까.> <세종실록 권103 26년 2월 경자조>

여기에 든 상소문의 예문에는 ‘문자’란 단어가 모두 9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이 
9개의 예문에 쓰인 ‘문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글자’란 뜻으로 사용된 것보다 한자로 쓰인 문구들을 의미하
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글자’란 뜻을 정확히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문자’
보다는 ‘字’를 쓰고, 그러한 글자로 구성되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문 문
구는 ‘문자’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문자’를 ‘한자’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聖賢之文字’이다. ‘不知聖賢之文字’를 ‘성현의 한자를 알지 못하고’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聖賢之文字’는 성현들의 글을 담은 ‘한문 문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옛문헌의 이름에도 ‘문자’가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고문헌인 文字類輯, 文
字類聚, 詩學文字類聚등에 나타나는 ‘문자’는 ‘글자’란 뜻이 아니라, 한자로 
된 성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자’는 원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쓰이어 왔다. 전
술한 바와 같이 하나는 ‘글자’란 뜻이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 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또는 문장’이란 뜻이다. 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는 오늘날에도 ‘문자 쓴다’거나 ‘문자속 기특하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훈민정음 서문에 등장하는 ‘문자’는 바로 ‘한자로 된 숙어나 成句 또는 문장’
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훈민정음 서문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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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나라 말이) 한문구를 써서 말하는 것과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한문구를 써서 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능히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 창제 당
시의 언어생활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어서 말은 우리말을 하였으되, 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한 한문
을 써 왔다. 그래서 한문구를 이용하여 말하는 언어생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곧 ‘문자’를 써서 말하기도 하였다. 쓰기생활은 한자를 이용하여 
한문으로 썼으나 말하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 예를 훈민정음 
서문을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나랏 말미 듕귁에 달아’는 쓰기 생활에서는 ‘國之語音 異乎中國’이었다. 그
러나 이 내용을 말로써 표현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것은 ‘나랏 말
미 귁에 달아’처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야’로 
말하는 것이었다. 일반 백성들은 ‘나랏말미 듕귁에 달아’로 말하는데, 지식층
은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야’로 말하는 것이다. ‘나랏말미 듕귁에 달아’가 
‘나랏말’이고,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야’가 ‘文字’인 것이다. 따라서 ‘國之語音
이 異乎中國야’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바른 소리가 아니고 ‘나랏말미 귁
에 달아’가 바른 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야’로 말하지 말
고 ‘나랏말미 귁에 달아’로 쓰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어서 글을 읽을 때 ‘나랏 말미 귁에 달아’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서 그 바른 소리를 ‘정음’이라고 하였고,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 역시 ‘正文’이나 
‘正字’가 아닌 ‘正音’, 특히 임금이 지은 정음인 ‘훈민정음’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은 언해본의 책의 구조가 ‘문자’와 ‘정음’으로 구별되어 있다. 훈
민정음 언해본은 다른 언해본들과는 전혀 다른 체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 훈
민정음 언해본은 석보상절 서나 월인석보 서와 그 언해방식을 같이 한다. 그러
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다른 언해본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 훈민정음 언
해본은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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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에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을 보도록 한다. (이 사진은 깨끗하게 재구된 사진이다)

첫째 줄에 ‘책의 제목’이 있다.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있고 각 한자 아래 오른쪽
에 방점도 표기되어 있는 한자음 표기가 있다. 

世‧솅宗御‧製졩訓‧훈民민正‧졍音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협주가 있다. 

製 글 지 씨니 御製 님금 지샨 그리라 訓은 칠 씨오 民 百姓
이오 音은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 치시논 正 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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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줄에는 위에 한문과 한글 구결이 달린 대문(大文)이 있고, 그 밑에 협주가 있다.

國‧귁之징語:어音이    (國 나라히라 之 입겨지라 語는 말미라)

다섯째줄에는 언해문이 있는데, 위의 한 칸을 비워 두고 썼다.

나랏말미

이러한 방식은 반복되고 있다. 즉 ‘異乎中國야’의 대문(大文)이 있고 여기에 
대한 협주 형식의 주석이 나오고 이의 언해문인 ‘中國에 달아’가 나온다.

다른 언해본들의 구성양식은 이와는 다르다. 한문 대문을 모두 앞에 싣고, 그 
뒤에 언해문을 싣는 것이 일반적인 책의 체재이다. 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의 능엄경언해(활자본)의 사진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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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三者 是人이’로부터 시작하여 ‘計以爲常시라’로 끝나는 한문구가 있고 
‘세흔’으로 시작하여 ‘常 사씨라’로 끝나는 언해문이 있다. 이렇게 한문을 단
락으로 나누어 구분한 후에 이의 언해문을 싣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언해문
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능엄경언해의 양식을 따라 훈민정음 언해본을 다시 구성한다면 다
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본문을 다 싣고 다음에 언해문을 다 싣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 그림은 발표자가 훈민정음 언해본을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원래 
훈민정음 언해본은 7행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행수를 무시하고 만들었고, 또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단지 그 양식을 보이기 위한 것
이다.

앞부분이 한문에 한글 구결이 달린 원문이고 뒷부분이 그 언해문이다. 다른 언
해본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다 싣고 그 뒤에 언해문을 실어야 할 것이다. 그러



2012년 훈민정음학회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2 -

나 훈민정음을 설명한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훈민정음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
해서 전혀 다른 체재를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음 사진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國之語音이’가 문자이고, 이 ‘문자’를 ‘정음’으로 말한 것이 ‘나랏말미’인 
것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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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었다. ‘훈민정음’과 ‘언문’과 ‘정음’의 관계, ‘정음’의 앞
에 ‘훈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글자 이름인데 소리라는 뜻의 ‘정음’을 붙인 
이유들이 그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의문이 풀렸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매년 한글날 기념식장에서 훈민정음 서문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
라 한자와 통하지 아니하므로’로 해석하여 읽음으로써 세종대왕이 소리와 문자
를 혼동해서 사용하였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편에서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성왕이며 영특한 임금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리와 문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임금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그 당시에는 원래 
소리와 글자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으
로 생각한다. 

3. 象形而字倣古篆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는 鄭麟趾의 서문(세종 28년)에 나타나는 ‘象形而字倣古
篆’에 가장 잘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而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
篆 因聲而音協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
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고전(古篆)
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에 맞고 삼재의 뜻
과 이기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인지 서문>

‘象形’과 ‘字倣古篆’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象形’을 원리로 하고 구체적으로 
문자의 형태와 그 결합방식은 ‘倣古篆’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서 ‘象形說’은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지만(특히 모음 
글자에서), 그래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이다. ‘象形’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制字解의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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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ㄴ 象舌附上⺼咢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 (정음 28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모두 17자다. 아음 ㄱ 은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 ㄴ 은 혀가 웃잇몸에 붙는 모양
을 본뜨고 순음 ㅁ 은 입모양을 본뜨고 치음 ㅅ 은 이 모양을 본뜨고 후음 
ㅇ 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字倣古篆’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매우 구구하다. 앞의 ‘象形而字倣古篆’이라
는 기록과 훈민정음에 관한 世宗實錄 記事와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8자를 만들
었으니 그 글자는 고전을 본뜨고) <세종실록 25년 계해 12월 기사>

최만리 등의 상소(세종 26년)에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盡反於古 實無所據 
(이럴 때 혹시 대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예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
지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고전 글자와 비슷합니
다만 소리로써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최만리 등 반대상소문>

이라는 기록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① ‘古篆’의 특징을 方形으로 보아, 훈민정음의 字形이 方形으로 된 것과 연관시킨 
것(유창균, 1966).

② ‘字倣古篆’의 ‘古篆’을 ‘蒙古篆’으로 해석하고 파사파 문자와 관련시킨 것(유창
균, 1974).

③ 한자의 구성양식으로 인식하여 ‘起一成文(기형성문)’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장
하는 것(공재석, 1968).

④ 한자의 구성양식으로 해석하되, 이것을 六書에 바탕을 두고 해석한 것(김완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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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④의 주장에서는 문자의 창제가 이전의 표기전통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
하고, 각 자음의 음가를 표기하는 한자의 전서체가 그 자음을 나타내는 단위문
자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字倣古篆’의 ‘古篆’을 한자
의 篆書體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1) 훈민정음 자모의 형태적 특성과 起一成文圖

‘字倣古篆’과 연관시켜서 훈민정음 문자의 형태적 특성을 ‘方形’에 두어 설명
하려 한 일이 있음은 전술한 바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문자의 형태적 특징은 
‘方形’만이 아니다.

훈민정음의 각 자모는 모두 ‘ ㆍ ㅡ ㅣ / ∖ □ ○’의 일곱 가지 획[線形]으
로 이루어진다 (□ 을 ㅡ, ㅣ 와 연관시킨다면 ‘ ㆍ ㅡ ㅣ ○ ∕ ∖’의 여섯 가
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곱 가지 획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자모는 
이 선형의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즉 ㄱ 은 ㅡ 와 ㅣ 의 조합 등). 그러나 
이것은 조합이나 결합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자음 글자나 모음 글자 모두 위의 일곱 가지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 훈민정음의 이들 일곱 가지 획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컨대 
□ 을 ㅣ, ㅡ, ㅣ, ㅡ의 순차적인 ‘組合’(또는 ‘結合’)이나 ‘加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선의 ‘變形’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서
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鄭樵(1104～1162)의 六書略(通志 卷34)에 나오는, 
‘起一成文圖(기형성문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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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자로부터 글자가 이루어지는 법칙

가로 그으면 ㅡ자가 되고 세로 그으면 ㅣ(음은 “곤”이다)자가 된다. ㅣ자를 기
울어지게 하면 丿(음은 “빌”이다)자가 되고 丿자를 뒤치면 乀(음은 “불”이다)자
가 된다. 乀자에 이르러 멈추었다가 ㅡ자를 굽히면 ㄱ(음은 “급”이다)자가 된다. 
ㄱ자를 뒤치면 ⌐(음은 “한”이다)자가 되고 ⌐자를 뒤엎으면 ㄴ(음은 “은”이다)
자가 되며, ㄴ자를 뒤치면 ⌏(음은 “궐”이다. 了자가 여기서 시작되니 了부를 보
라)자가 되나니 ⌏자에 이르러 멈춘다. ㅡ자를 굽혀 이루어진 ㄱ자는 굽힘이 한
켠으로 기울어지었다. 기울어짐이 있으면 바름이 있나니 ㅡ자를 바르게 굽히면 
∧(즉 宀자이다. 음을 또 “제”라 하고 “입”이라고도 한다)자가 된다. ∧자를 뒤
엎으면 ∨(음은 “차”이다)자가 되고 ∨자를 기울이면 〈 (음이 “견”이다)자가 되
며, 〈 자를 뒤치면 〉(음은 “천”이다.)자가 되나니 천( 〉)자에 이르러 멈춘다. 
ㅡ자를 두 번 굽히면 ⊓(음은 “엄”이다.)자가 된다. ⊓자를 뒤엎으면 ⊔(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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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다)자가 되고 ⊔자를 기울이면 ⊏(음은 “방”이다)자가 되며, ⊏자를 뒤치
면 ⊐(음은 “파”이다)자가 되나니 ⊐자에 이르러 멈춘다. ㅡ자를 연장하여 돌려
서 합친 것이 네모나면 囗(음은 “위”이다)자가 되고 둥글면 ⃝(음은 “성”이다)자가 
된다. ⃝자에 이르면 이리저리 돌리어도 다른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ㅡ자로부
터 글자가 이루어지는 법칙은 끝난 것이다. ∙(음은 “주”이다)자와 ㅡ자가 짝을 
이루는데 ㅡ자는 다른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자는 다른 글자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자는 굽힐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는데 연장하면 ㅣ자가 된다. 
이와 같이 ∙자와 ㅡ자가 짝을 이루면서도 ㅡ자는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있으나 ∙
자가 다른 글자를 만들 수 없음은 천지의 법칙이요 음양의 이치이다.

이 이치에 의하면 한 획(즉 衡을 뜻하는 ㅡ)이 여러 가지 변형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글자가 생성됨을 보여 준다.

         折       反       轉        反
衡 ㅡ   ―→ ㄱ  ―→ ⌐  ―→  ㄴ  ―→ ⌏

        正折      轉       側        反
衡 ㅡ   ―→ ∧  ―→ ∨  ―→  〈  ―→ 〉

        再折      轉       側        反
衡 ㅡ   ―→ ⊓  ―→ ⊔  ―→  ⊏  ―→ ⊐

        繞合之方
衡 ㅡ   ―――→ 囗

        繞合之圓
衡 ㅡ   ―――→ ○

         邪       反
從 ㅣ   ―→ 丿  ―→ 乀

즉 모든 기본 글자는 ㅡ 으로부터 시작되는데, 折(正折, 再折 포함)로부터 시작
하고 마지막에 反으로 끝난다. 그 중간 과정에 轉, 側, 邪 등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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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가해진 자형에 다시 적용될 수 있다. 折, 轉, 側, 
邪 중에서 折은 나머지의 것과 대립된다. 즉 折은 ㅡ 로부터 꺾어서 만드는 것
인데, 변형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折을 통하여 이루어진 글자를 
상하, 또는 좌우로 회전시켜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折 : 선을 꺾는다.
② 正折 :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양쪽으로 45도씩 꺾는다.
③ 再折 : 좌우를 동시에 90도씩 꺾는다.
④ 轉 : 상하 180도 회전시킨다.
⑤ 側 : 상하 90도 회전시킨다.
⑥ 邪 : 좌우로 45도 회전시킨다.
⑦ 反 : 좌우 180도 회전시킨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이지만, 이 起一成文圖에는 훈민정음 자음
의 기본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3) 이 起一成文圖의 ‘文’은 鄭樵가 그의 七音
略序에서 언급한 ‘獨體爲文 合體爲字’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획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文’은 字母 글자를, 그리고 ‘字’는 음절로 되어 
있는 문자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훈민정음 자모의 기본자들에 대한 설명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자음
牙音 ㄱ : ㅡ 를 折의 방법으로 만든다.
舌音 ㄴ : ㅡ 를 折, 反, 轉의 세 단계를 거쳐 만든다.
脣音 ㅁ : ㅡ 를 繞合之方의 방법으로 만든다.
齒音 ㅅ : ㅡ 를 正折의 방법으로 만든다.
喉音 ㅇ : ㅡ 를 繞合之圓의 방법으로 만든다.

② 모음
天   ㆍ : 與ㅡ偶
地   ㅡ : 衡
人   ㅣ : 從

3) 이 사실을 제일 처음 지적한 것은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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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훈민정음의 기본자들은 線形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다.
(2) ‘古篆’의 다양한 구성법과 훈민정음 자모의 가획법

‘字倣古篆’에서 ‘古篆’은 최만리의 지적대로 ‘古之篆文’이다. 篆書는 옛날의 서
체이기 때문에 古篆이라고 부른다.

經文註疏 皆以古篆書之(國朝漢學師承記, 江聲)

한자에서 가장 오래된 서체로서 여러 시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전서는 다른 팔체
(八體 :大篆 小篆 刻符 虫魚 署書 殳書 隷書 是也 或曰 篆籒 八分 隷書 章草 草書 
飛白 行書<廣才物譜>)에 비해 단일한 서체가 아니다. 篆書에 대한 廣才物譜의 
설명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篆 젼 史籒所作 有大篆小篆鳥篆龍篆奇字篆等三十六軆.

전서체에는 36체가 있어서 한 글자에 대한 전서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壽福 병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壽’와 ‘福’자를 각각 
다른 전서체로 100개씩 써놓은 것이다. 따라서 전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한
자에 다양한 서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하나의 전서
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전서를 생성해 낼 때에도 그 서체상에서 서로 연
관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전서를 생성해 내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서에서 다양한 다른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因文成象圖’에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이것은 鄭樵의 ‘起一成文圖’ 바로 뒤에 이어져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
은 ‘文’으로부터 ‘象’을 이루는 법칙이다. 즉 하나의 ‘文’으로부터 다른 문자를 만
들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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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因文成象圖’의 예에 보이는 모든 글자의 예들이 篆書임이 우리의 관심을 끌
게 한다. 이 기술에 의하면 하나의 전서로부터 다른 전서를 만들어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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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 到 (2) 反 (3) 向 (4) 相向
(5) 相背 (6) 相背向 (7) 近 (8) 遠
(9) 加 (10) 減 (11) 微加減 (12) 上
(13) 下 (14) 中 (15) 方圓 (16) 曲直
(17) 離合 (18) 從衡 (19) 順逆 (20) 內外中間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20 가지 중에서 그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예는 한두 개씩만 제시한다).

1 到 상하로 뒤집어 놓는다 →  
2 反 좌우로 뒤집어 놓는다. 형체만 뒤집어 놓는다. →
3 向 죄우로 뒤집어 놓는다. 의미를 반의어로 바꾼다. →

4 相向
동일한 글자를 좌우로 서로 마주 보게 
놓는데, 正字가 왼쪽에 온다. 뜻이 거의 
동일하거나 뜻이 더 커지거나 한다. → 

5 相背
동일한 글자를 죄우로 서로 마주 보며 
놓는데, 정자가 오른쪽에 놓이고 왼쪽에
는 동일한 글자를 그것과 대칭이 되도
록 놓는다. 위미관계도 상관 없다.

→

6 相背向 상향으로 만든 글자를 상배자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7 加 가획을 말한다. 동일한 글자를 겹치는 
것도 加라고 한다.

上下 →
→

左右 →
→

8 減 획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9 微加減 획이 작은 것을 늘이고 줄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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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전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나 제자 방법과 
연관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제자 방법을 검
토해 보도록 한다.
(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제자 방법

훈민정음은 제자 원리를 정하고 이 제자 원리에 따라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
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곧 제자 방법이다. 

제자 원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象形而字倣古篆’이다. 제자원리에 비해 이 
원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드는 제자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다.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의 기본글자는 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본 글자 
이외의 글자는 가획과 합용과 합성, 그리고 연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
금까지의 통설이다. 훈민정음은 상형, 가획, 합용, 합성, 연서의 다섯 가지 방법
으로 만들어졌다.4)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간략히 다시 설
명하도록 한다. 왜냐 하면 이 제자 방법과 ‘자방고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형 가획 합성 연서 합용
합용병서 각자병서

초성자 ㄱ ㄴ ㅁ 
ㅅ ㅇ

   ㄷ ㅂ ㅈ ㆆ
ㅋ ㅌ ㅍ ㅊ ㅎ

ㅸㅹ
ㆄㅱ

ㅺ ㅼ ㅽ ㅳ ㅶ
ㅷ ㅴ ㅵ 등

ㄲ ㄸ ㅃ
ㅆ ㅉ ㆅ

중성자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ㅘ ㆇ ㅝ ㆊ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ㅙ ㅞ ㆈ ㆋ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의 기본자는 상형에 의해서 만
4) 임용기(2004)에서는 이처럼 제자원리와 제자방법을 구분하고, 제자원리와 제자방법

에 ‘상형’을 포함시켜서, 제자원리의 ‘상형’을 ‘상형1’로, 그리고 제자방법의 ‘상형’을 
‘상형2’로 명명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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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졌고, 그 이외에 훈민정음 28자에 속하는 글자들은 ‘加劃’과 ‘合成’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이외의 글자들은 ‘合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과 전서의 구성 방법

그렇다면 훈민정음의 제자방법과 ‘因文成象圖’에 보이는 전서의 구성방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① 자음 글자
우선 자음을 만드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因文成象圖’에 보이는 방법 중

에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연관된 방법은 ‘加’와 ‘微加減’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加’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획을 더하는 것과 글자들이 

병렬되는 것을 다 포함한다. 상하로는 획을 더하기도 하고 동일한 글자를 병렬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한 획을 더하는 것도 ‘加’이고, 동일한 글자를 중첩시키
는 것도 ‘加’이다. 따라서 ‘加’는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 획을 더함(가획)
加                        좌우
     동일한 글자를 중첩 

                       상하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은 이를 정밀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훈민정음의 加
劃 및 竝書와 連書가 모두 ‘加’인 것이다. 한 획을 더하는 방법을 ‘加劃’이라고 
하였고, 글자들이 중첩될 때 좌우로 병렬되는 것을 ‘合用’이라고 하였으며, 상하
로 다른 글자를 합친 것은 ‘連書’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에서는 상하
로 동일한 글자를 중첩시키는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因文成象圖의 ‘加’와 훈민정음 제자방법을 비교하여 표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5)

5) 因文成象圖의 ‘加’에는 좌우와 상하로 다른 글자를 병렬시키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전서를 만들 때에는 주로 동일한 의미나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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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文成象圖의 ‘加’ 훈민정음 제자 방법
방법 예 방법 예
가획 二加一爲三 가획 ㄷ→ ㅌ 등

중첩 좌우 山加山爲屾 합용 ㄲ ㄸ ㅃ ㅆ ㅉ 등(각자병서)
상하 二加二爲亖

병렬 좌우 합용 ㅺ ㅼ ㅳ 등(합용병서)
상하 연서 ㅸ ㆄ ㅹ ㅱ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훈민정음 자음 글자 17자의 가획법을 정밀하게 검토하
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들어난다. 즉

① 기본자모(ㄱ ㄴ ㅁ ㅅ ㅇ)의 위, 아래, 가운데에 가획한다.
② 가획은 가로로 하는 방법과 세로로 하는 방법이 있다.
③ 가로로 가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의 크기만큼 가획을 한 반면에, 세로

로 가획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 길이에 비해 반 정도의 길이로 가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획법의 성질에 따라 재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上에 가획 中에 가획 下에 가획 중첩기본자 1차 가획자 횡 종 횡 종 횡 종
ㄱ ㅋ ㄲ

ㄴ
ㄷ

ㅥ, ㄸㄷ ㅌ
ㄷ   ㄹ

ㅁ ㅂ ㅃㅂ ㅒ(ㅍ)

ㅅ
ㅈ

ㅆ, ㅉㅿ
ㅈ ㅊ

ㅇ
ㆆ

ㆀ, ㆅㆁ
ㆆ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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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음 글자 중에서 특이하게 만든 것은 ㅂ ㅍ 과 ㄹ ㅿ ㆁ 이다. ㅂ 은 ㅁ 
에서 세로획의 위 두 꼭지를 위로 가획한 것이어서, 두 번 가획한 것이며, ㅍ 
은 ㅂ 을 아래로 두 세로선을 가획한 다음 우(또는 좌)로 90도 회전시켜 만든 
것이다. 이것을 ㅒ 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ㅍ 으로 옆으로 눕혀서 ㅍ 으로 
만든 것은 아마도 글자체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ㄹ ㅿ ㆁ 은 기본자 
ㄴ ㅅ ㅇ을 가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미 ㄴ ㅅ ㅇ 은 가획자가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서는 이들을 異體字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가획 과정에서 문자의 변형이 일어난다. ㄱ → ㅋ, ㅅ → ㅈ, ㅇ 
→ ㆆ  등은 기본글자인 ㄱ ㅅ ㅇ 에 변화가 없지만 ㄴ → ㄷ, ㅁ → ㅂ 등과 
ㅊ ㅎ ㆁ 등은 선의 길이에 변화가 일어난다. 즉 ㄴ 에 ㅡ를 가획할 때 ㄴ 의 
세로선의 길이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며 ㅁ 에서 ㅂ 으로 가획할 때에도 ㅁ 의 
좌우 세로선의 길이만큼 가획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로선의 반만큼만 가획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ㅈ → ㅊ, ㆆ → ㅎ, ㅇ → ㆁ에서 세로선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세로선이 마치 꼭지점으로 인식될 정
도로 짧아졌다.

이처럼 가로 가획선에 비해 세로 가획선을 그 길이의 반 이하의 길이로 한 
것은 篆書의 微加減法 중에서 微加法에 기인한다. 微加減法은 선의 길이가 작
은 것은 늘이고 긴 것은 줄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微加減法을 이용한 字形은 오늘날 그 자형에 의문을 품고 있던 
ㄷ, ㅂ, ㅍ 글자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ㄷ 글자는 원래 ㄴ에 한 획을 가획
한 것이어서, 그 원칙대로 문자를 만든다면 ㄷ 글자의 가로선의 길이와 세로선
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에서 오른쪽 세로선이 없어진 형태이어야 하는데, 세
로선이 가로선의 반 정도가 줄어든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소위 微加減法에서 
微減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로선의 길이를 줄인 것이기 때문이다. 

ㅂ 글자는 ㅁ 에 세로로 두 번 가획한 것인데, ㅁ 글자의 세로선만큼 가획한 것
이 아니라 세로선의 반 정도만 가획한 것이다. ㅍ 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자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왼쪽과 아래쪽에 선을 긋고 
세로선의 길이를 배분해 본 자료를 보면 확실하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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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은 각자병서에서도 나타난다. ㄲ ㄸ ㅃ ㅉ 의 가로선의 길이를 반 정
도로 줄인 것이다. 창제 당시의 각자병서의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자음자 중에서 ㄹ은 기본자 ㄴ 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할 때, 하나의 선이 가
획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ㄴ 에서 가획한 ㄷ 을 다시 가획한 것으로 보인다. 
즉 ㄷ 에 ㄱ 을 微加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ㄹ 의 세로선은 가로선의 길이
의 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ㄹ, ㆁ, ㅿ 이 이체자이지만, 실제로는 가획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은 微加減法 때문이다.

ㅸ 의 자형도 이 미가감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ㅂ 자에 비해 
그 아래에 붙여 쓴 ㅇ 글자는 원래 글자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를 보인
다. 다음의 그림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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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相背’의 방법으로 ㄱ 을 ㄴ 으로 만들 수 있다.

② 모음 글자
모음 글자는 서로 다른 기본자들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기본자인 ‘ㆍ, ㅡ, ㅣ’를 합

성하여 ‘ㅗ, ㅏ, ㅜ, ㅓ’를 만들고, 다시 이 ‘ㅗ, ㅏ, ㅜ, ㅓ’를 토대로 하여 ‘ㅛ, ㅑ, 
ㅠ, ㅕ’를 만들었다. 

그런데 전서를 만들 때의 방법에 따르면 모음은 주로 ‘到’와 ‘反’의 방법에 의
하여 설명될 수 있다.

因文成象圖의 방법 훈민정음 제자 방법
방법 예 방법 예
到 到上爲丅(下) 합성 ㅗ → ㅜ , ㅛ → ㅠ, 
反 到亯爲 합성 ㅏ ↔ ㅓ,  ㅑ ↔ ㅕ

합용
좌우

ㅘ ㆇ ㅝ ㆊ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ㅙ ㅞ ㆈ ㆋ

상하 ᆝ ᆜ

            ㅗ, ㅛ
              ↑
              ┃到        
        反    ┃    反                      
ㅏ, ㅑ ←⊹→ㅓ, ㅕ               
              ┃到
              ↓
            ㅜ, ㅠ

ㅣ 와 ㅡ 에 ㆍ 가 합성될 때에 ㅣ 와 ㅡ 의 가운데에 합성되는 이유도 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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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고는 상하나 좌우로 뒤집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字倣古篆’의 ‘古篆’을 구성하는 방식은 훈민정음 제자에서 주로 자음 글자를 

만드는 방식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서 구성 방식의 ‘加’와 ‘微加減’의 
방법은 자음 글자의 제자방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到’와 ‘反’의 방법은 모
음 글자의 제자방법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제자 방법은 
실제로 전서의 구성 방식보다 더 정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서 구성 방
식의 가획과 동일한 글자를 좌우로 중첩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글자들을 상
하 좌우로 병렬시키는 방법을 더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한자의 篆書를 만드는 방식과 같다고 하여 훈민정음의 제
자원리를 ‘字倣古篆’이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라고 일컬어지는 ‘象形而字倣古篆’ 중 ‘字倣古篆;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훈민정음의 기본자들은 모두 
線形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외의 글자들은 기본글자에 加劃法을 
적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즉 각 글자는 ‘변형’과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
들었고, 음절글자는 조합의 방법에 따라 만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소위 加劃之義인 ‘不厲 → 厲 → 稍厲’에서 보는 것처럼 
形과 聲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관련을 짓기란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훈민정음에서 발표자가 의문으로 삼았던 문제, 즉 문자 이름이 왜 ‘정음’이며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에 ‘나랏말’과 ‘문자’를 대비시킨 이유와 훈민정음의 제
자원리인 ‘象形而字倣古篆’에서 ;字倣古篆‘이 무슨 의미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기 방식이 결국은 훈
민정음 창제에서 완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자생활은 상당히 많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즉 한자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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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한문을 사용하면서, 그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쓰기도 하고(‘壬申誓記
石’ 등), 한문에서 어휘부는 그대로 두고 형태부를 한자를 빌어 표기하는 방식
으로(‘吏讀’ 등), 그것이 다시 音讀口訣과 釋讀口訣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석독구결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방법이 훈민정음의 창제인 것이
다. 이것이 곧 우리 어문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방식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姜信沆(1994), 增補板 訓民正音 硏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姜信沆(2003), ‘正音’에 대하여, 韓國語硏究 1, 한국어연구회.
공재석(1968), 한글 古篆起源說에 대한 한 고찰, 우리문화 2집.
金敏洙(1957), 註解 訓民正音, 通文館
김완진(1983), 훈민정음 제자 경위에 대한 새 고찰, 김철준 박사 회갑기념 사학논총, 지식

산업사.
김완진(1984),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박지홍(1988), 국역 훈민정음, 신상순 외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所收.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유열(1948), 풀이한 훈민정음

유창균(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진단학보 29, 30.
李覲洙(1995), 訓民正音 新硏究, 보고사.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
안병희(2007), 訓民正音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 서울신문사.
洪允杓(2005), 訓民正音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洪允杓(2008), 訓民正音의 ‘與文字不相流通’에 대하여, 李崇寧 現代國語學의 開拓者, 태학사.


